
- 1 -

 기상청, ‘외국인 기상예보관·레이더 과정’ 운영
- 아시아 지역 기상청 직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-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아시아 지역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‘외국인 

기상예보관 과정’과 ‘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능력 향상과정’을 

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.

○ 기상청은 외국기상청 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1998년부터 지금까지

국내 집합과정(대면)으로 운영한 바 있다.

○ 이번 교육은 한국기상청의 태풍, 집중호우 등 발전된 과학적 예보

기술과, 기상레이더 반사도 및 강수분석 기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

예정이다.

□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

전환하였으며, 교육 인원을 약 2.5배 늘려 총 7개국 66명을 대상

으로 교육을 운영한다.

* 예보관 과정: 네팔(6명), 라오스(6명), 몽골(4명), 미얀마(6명), 베트남(6명)

** 레이더 과정: 베트남(8명), 미얀마(6명), 인도네시아(16명), 필리핀(8명) 

○ 예보관 과정은 10월 26일~11월 6일까지, 레이더 과정은 11월 16일~27일

까지 운영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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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요 교육내용은 △나라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△한국예보 실무 

△수치예보 및 자료 분석 활용 △위성·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우리나라의 앞선 예보기술과 과학적인 레이더 

분석 능력이 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에 지속적

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, 다각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할 

계획입니다.”라고 말했다.


